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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질 향

상과 행복의 추구는 경제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요인

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지지, 관심도, 유대감, 
역할, 자신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는

다(Moon and Kim, 2011). 즉, 질적인 삶과 자신의 행복

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요소뿐

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소통, 유대감 또한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고령화 및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Kim and Cho, 2018). 
이러한 1인 가구라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는 미니멀 라이

프와 같은 생활패턴과 산업을 창출하고 있는 한편, 개인

에게는 고독, 고립, 소외, 불안 등과 부정적인 심리요소가 

심화 된다고 볼 수 있다(Han and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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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emotional effects of pet plants, which have become popular in recent years. A questionnaire 

regarding perceptions of these indoor plants was administered to 78 university students. Thirty of these students took care of two 
species of pet plants for 90 days, and the emotional effects of this exercise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type of words used in their 
daily records. The questionnaire results showed that the general recognition of emotional effects was low, though awareness of the 
term "pet plants" was high. However, after gardening for 90 days, participants began to consider their pet plants friends or family 
members, noting feelings of affection and sympathy in their daily writeups. These participants also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in 
their emotional well-being, including feelings of joy, hope, relaxation, confidence, and accomplishment. This study argues that pet 
plants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emotional stability and suggests that their adoption would be beneficial to humanity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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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러한 고독이나 소외라는 심리적 감정에서 탈

피하기 위해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새로

운 구성요소로서 반려동물(伴侶動物)과 반려식물(伴侶

植物)을 들 수 있다. 교육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등의 분

야에서는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심리 및 정서면에서 

다양한 긍정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im(2006)은 

반려동물을 통해 정서적인 위안과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

으며, Kwon(2014)은 반려동물은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

체계로 작용될 수 있고, 반려동물 기르기를 통해 아동의 

외로움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경

우에는 반려동물을 돌보는 기간이 길수록 외로움은 감소

되고, 반려동물과 애착정도가 클수록 심리적 안정은 높

았으며, 외로움은 감소하였다(Bae, 2015). 또한 보건학

에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자아만족감과 가족유

대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등 건강증진 효과가 

좋다고 언급하고 있다(Jung, 2002). 
다시 말해, 반려동물은 특히 소외된 감정을 느낄 수 있

는 인간에게 정신적 안정과 유대감을 높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거주환경의 구성요소 임을 알 수 있

다. 
반려동물과 같은 개념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반려식물이다. 사람이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로 정의

되는 반려식물은 최근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미세먼

지 및 전자파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비해 비

용 및 관리면에서 수월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급속도록 

높아지고 있다(Kim and Cho, 2018;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2018). 

반려식물에 대한 선행연구는 지자체에 의해 독거노인

을 위한 반려식물지원 프로젝트가 시행된 사례가 있으며

(Kwon et al., 2014), Koh(2017)에 의해 반려식물 돌봄 

활동이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향상, 생활만족도 향상과 

고독감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

다. 또한 Kim and Cho(2018)에 의해 반려식물 가드닝

이 대학생들의 정신적 안정과 우울한 상태를 개선해 주

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심리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효

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반려식물은 최근 등장한 신조어로서, 아직 반려식물

의 개념을 도입하여 진행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

지만, 식물 기르기나 가드닝 체험 등 식물과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상호작용의 심리적 신체적 다양한 이로움에 

대해 수 십 년 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지속되어 왔

다. Chung and Sim(1992)에 의해 가드닝이 사회성을 

증진시켜주고 불안이나 긴장상태에서 회복시켜주며, 긍
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돕는 등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며, 
Kwack and Kwack (2000)은 사람이 식물과 있을 때 주

로 정신적인 순화 효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

을 느낀다고 기술하였다. 
식물을 매개로 한 활동가운데 특히 식물을 돌보는 행

위는 인간성 회복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고 연구

자들은 언급한다(Relf, 1998). 식물을 매개로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들이 작용되는

데(Woo et al., 2012), 양육자는 식물을 기르는 동안 자

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얻

게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이 향상된다고 하였

다.  또한 식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내면화된 자신의 모습

을 특정 사물에 연결시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동일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식물성장과정

에서는 자신을 비유하는 동일시 현상이 발견될 때 식물

과 양육자의 유대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였다

(Woo, 2010; Woo et al., 2012). 
즉, 식물과 사람과의 유대관계형성은 단순히 실내에 

배치하는 실내 식물을 통해서가 아닌 항상 가까이 두고 

돌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 반려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반려식물은 자연과 서로 

멀어져 가는 인간과 자연과의 유대관계를 형성시키고, 
고독과 소외의 감정으로부터의 해소와 정서 및 인간성회

복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실내식물로서 그 가치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삶의 질 개선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

운데 산림요법, 원예요법 등의 개념으로 식물의 우울개

선 및 심리개선 효과에 대해서 의학적 방법을 이용한 과

학적 근거가 활발히 축적되고 있다(Miyazaki and 
Motohashi, 1996; Frumkin, 2001; Sim, 2002; Park 
and Mattson, 2008;  James et al., 2015). 하지만 식물

을 기르면서 얻을 수 있는 유대감 및 정서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은 식물의 성장과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연구방법에 의하므로,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연구는 드

문 실정이다. 또한 반려식물이라는 개념은 최근 매스미

디어나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신조어이기 때문

에 반려식물을 직접적으로 도입한 식물의 심리 및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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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반려식물에 대하여 인지도 및 인

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개
월간의 반려식물 가드닝 실시와 일지작성을 통해 반려식

물을 돌봄으로서 획득되는 정서적 감정에 대해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유대감 형성과 정서면에 긍

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실내식물로서 반려식물의 

가치 및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남녀 대학생 78명(남
자28명, 여자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법으로 수행

되었다. 설문은 총 11개의 문항과 2 5지 선다형 답안으

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응답자 속성, 반려식물의 

인지도, 반려식물의 생육경험 및 생육해 본 반려식물의 

종류, 반려식물의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설문에 대한 응

답 소요시간은 5 10분가량이었다.

2.2. 반려식물 가드닝 실시 및 일지 작성

반려식물 가드닝 참여자는 30명(남자10명, 여자20명)
이었다. 참여자는 연구자가 캠퍼스 내 대학생들에게 연

구의 개요 및 목적에 대해 설명 한 후, 자발적으로 반려식

물의 가드닝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모집되었

다. 가드닝에 사용된 반려식물은 특유의 방향성으로 기분

전환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허브식물 가운데 대중

적인 인지도가 높은 애플민트(Mentha suavolens Ehrh), 
레몬밤(Melisssa officinalis L.), 바질(Ocimum basilicum 
L.)로 선정하였다. 참가자에게는 3종의 허브 중 자신이 

선호하는 2종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허브식물은 가드

닝 기간 동안 성장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직경 1-3 
cm 크기의 모종의 상태로 제공되었다. 가드닝 실시 전 

참가자가 선택한 허브식물에 대해 반려식물로서의 인식

과 애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애칭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가드닝 일지의 내용과 작성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

다. 가드닝은 2017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90일간 

실시되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총 3회 작성되었다.

2.3. 데이터 분석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각 설문 문항별로 엑

셀 프로그램의 빈도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78명의 설

문응답자 중 통계작업에서 결측된 3명을 제외한 75명의 

설문이 유효데이터로 인정되었다. 반려식물의 가드닝 일

지를 통한 정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30명의 참가자에 

의해 매월 작성된 가드닝 일지에 기입된 정서관련 단어

를 추출하였다. 정서관련 언어(이하 정서언어)는 ‘관심’, 
‘교감’, ‘여유’, ‘불안’, ‘안정감’, ‘집중력 향상’, ‘책임감’ 
등과 같이 감정이나 기분, 심리적 상태, 식물과의 소통, 
생활태도, 성격형성과 관련된 언어표현들이 포함되었다. 
분석은 가드닝 실시 전체 기간 동안 나타난 정서언어의 

횟수와 월별 기록 횟수를 통해 가장 영향을 주는 정서적 

감정과 가드닝 기간의 정서변화를 파악하였다. 

3. 결 과 

3.1.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반려식물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남녀 대학생 78명(남
자35.9%, 여자64.1%)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설문응

답자의 거주형태는 기숙사(46.8%), 자취(33.8%), 자택

(19.5%) 순이었으며, 동거인원은 2인(56%)이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인과 3-4인이 각각 20%를 차지

했다. 5인 이상 거주인원은 4%로 나타났다(Table 1). 

Question item Contents %

Residence type 

House 19.5

Dormitory 46.8

Studio 33.8

Number of living

One person 20.0

Two people 56.0

Three to four people 20.0

More than five people 4.0

Table 1. Respondents properties of questionnaire survey

반려식물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반

려식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조금 

안다 64%, 모른다 32%, 매우 잘 안다 4%로 설문응답자

의 68%는 반려식물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 1). 실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반려식물을 키

워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육식물(37.6%), 관엽

식물(29.4%), 허브(24.7%), 기타(8.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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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식물의 구입 및 관리의 용이성에 대한 질문에서

는 40%가 그렇지 않다, 28%가 보통이다, 17.3%가 그렇

다, 매우 그렇지 않다는 14.7%로 나타나, 반려식물의 구

입 및 관리에 대해 용이성은 54.7%가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반면 반려식물의 효

과 및 효능을 잘 아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

(52%), 보통이다(29.3%), 매우 그렇다(12%), 그렇지 않

다(6.7%)로 효능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반려식물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인지도 질문 에서

는 반려식물은 건강(healthy)에 유익하다(0.95), 반려식

물은 관상용(ornamental)으로 좋다(1.09), 반려식물은 

향기(aromatic)가 좋은 식물이다(0.83), 반려식물을 통

해서 기분전환(changing mood)이 될 것이다(0.45)로 설

문응답자의 대부분은 반려식물의 구체적인 효과를 인식

하고 있었으나 반려식물을 친구(like a friend)로 인식하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0.28, Fig. 5). 

Fig. 5. Effects of pet plants.

이것으로 반려식물이라는 용어는 대중적으로 많

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반려식물을 반려자와 같은 

Fig. 1. Awareness about term of pet plant. Fig. 2. The species of pet plants you grew up.

Fig. 3. Easiness of purchase and maintenance of pet plants. Fig. 4. Recognition on positive effects of the pe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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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 Emotion words
Number of recording in the daily record of gardening

1 month 2 month 3 month Total
1 Interest 20 14 4 38
2 Communication 1 3 16 20
3 Affection 4 11 5 20
4 Proud 7 6 6 19
5 Concern 14 5 0 19
6 Expectation 12 5 1 18
7 Responsibility 4 7 2 13
8 Stability 1 5 6 12
9 Recreativeness 5 4 2 11
10 Refresh 2 5 4 11
11 Appreciation 1 3 5 9
12 Companion 0 2 5 7
13 Sorriness 1 4 3 8
14 Comfortable 0 4 3 7
15 Relaxation 1 2 3 6
16 Joy/pleasure 0 2 3 5
17 Happiness 2 0 3 5
18 Reduction of depression 0 1 2 5
19 Novelty 1 3 0 4
20 Preciousness 1 2 0 3
21 Anxiety 1 2 0 3
22 Painfulness 0 2 2 3
23 Sanctity 0 1 1 2
24 Confidence 0 1 1 2
25 Patience 1 0 1 2
26 Carefulness 1 1 0 2
27 Solace 0 1 1 2
28 Friend 0 1 1 2
29 Positiveness 0 1 1 2
30 Healing 0 1 1 2
31 Energy 0 1 1 2
32 Effort 1 0 1 2
33 Miss 0 0 1 1
34 Increases of concentration 1 0 0 1
35 Nervousness 1 0 0 1
36 Moved 2 0 0 1
37 Sincerity 0 0 1 1
38 Worthwhile 1 0 0 1
39 Accomplishment 0 0 1 1
40 Personality change 0 0 1 1
41 Burden 0 0 1 1
42 Grief 0 0 1 1
43 Hope 0 0 1 1
44 Sense of duty 0 1 0 1
45 Family 0 1 0 1
46 Willingness 0 1 0 1
47 Delicate 1 0 0 1
48 Exciting 1 0 0 1
49 Resting place 0 0 1 1

Table 2. Emotion words and the record numbers in daily gardening records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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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나 교감이나 애정을 가진 친구나 가족구성원과 

같은 의미보다는 관엽식물이나 향기식물 등 일반적인 실

내식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가드닝 일지에 나타난 정서언어

Table 2는 3개월간 30명의 가드닝 일지의 기록에 나

타난 정서관련 단어(이하 정서언어)의 사용 빈도를 나타

냈다. 3개월간 30명의 가드닝 일지에 기록된 정서언어는 

총 49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는 ‘관심

(interest)’으로서 3개월 동안 총 38회 기록되었다. 그 다

음으로 ‘교감(communication)’과 ‘애정(affection)’이 

각각 20회, ‘자신감(proud)’과 ‘걱정(concern)’이 각각 

19회, ‘기대감(expectation)’이 18회로 나타났다. 그리

고 ‘책임감(responsibility)’이 13회, ‘안정감(stability)’
이 12회, ‘상쾌함(recreativeness)’과 ‘기분전환(refresh)’
이 각각 11회씩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반려식물 가드닝

은 참여자의 다양한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관심, 교감, 애정에 대한 감정표현이 상당

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 반려식물이 마치 친구 또는 가족

과 같이 관심과 애정을 두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의 월별로 나타난 횟수변화의 추이를 보면 ‘관

심(interest)’은 가드닝 1개월째 20회, 2개월째 14회, 3
개월째 4회로 가드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기록횟수가 

감소하는 반면, ‘교감(communication)’을 나타내는 정

서언어는 1개월째 1회, 2개월째 3회, 3개월째 16회로 가

드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패

턴을 바탕으로 가드닝 일지에 나타난 총 49개의 정서언

어들 가운데, 월별 횟수변화의 추이는 가드닝 기간이 길

어질수록 기록횟수가 증가하는 정서언어(유형 A)와 

가드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록횟수가 감소하는 정서

언어(유형 B)로 분류하였다(Table 3). 그 결과, 유형 A

에는 ‘교감(communication)’, ‘안정감(stability)’, ‘고마

움(appreciation)’, ‘반려(companion)’, ‘여유(relaxation)’, 
‘기쁨(joy)’, ‘안타까움(painfulness)’, ‘우울감소(reduction 
of depression)’, ‘자신감(confidence)’, ‘긍정(positiveness)’, 
‘위안(solace)’, ‘존엄성(sanctity)’, ‘에너지(energy)’, ‘친
구(friend)’, ‘힐링(healing)’, ‘정성(sincerity)’, ‘안식처

(resting place)’, ‘부담감(burden)’, ‘아쉬움(miss)’, ‘슬픔

(grief)’, ‘희망(hope)’, ‘성취감(accomplishment)’, ‘성
격변화(personality change)’로 총 23개의 정서언어가 

포함되었다(Fig. 6). 이를 통해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점

점 반려자 또는 친구로서의 관계의식이 높아지며, 더 많

은 교감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위안, 기쁨이 증가하는 반

면 우울감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감정변화를 초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반려동물을 통해 양육

자는 정서적인 위안과 지지를 얻거나, 우울한 감정을 해

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2006; Bae, 
2015). 따라서 본 반려식물 가드닝을 통해 나타난 정서

적 효과는 반려동물과 유사한 정서적 효과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함께 생활하면서 고마움, 삶에 대한 여유, 자신

감, 희망, 성취감, 성격변화와 같은 정서적 변화도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식물의 돌보는 행위가 자

존감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배려심이 향상된다

고 보고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Woo et al., 2002)
한편, 가드닝 기간 중에 반려식물이 잘 성장하지 못한 

경우, 안타까움이나 아쉬움,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도 표현되었다. 이러한 슬픔이나 아쉬움과 같은 감정의 

표출은 동일시현상에 의해 식물성장과정에서 양육자가 

반려식물의 상태를 자신과 비유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면

Type Word related mental feeling

Type A: 
Emotion words which increase in 
count during the gardening period

communication, stability, appreciation, companion, relaxation, joy, painfulness, reduction 
of depression, confidence, positiveness, solace, sanctity, energy, friend, healing, sincerity, 
resting place, burden, miss, grief, hope, accomplishment, personality change

Type B: 
Emotion words which is decrease in 
count during the gardening period

interest, concern, expectation, proud, recreativeness, moved, carefulness, delicate, excited, 
worthwhile, increases of concentration, nervousness

Table 3. Typ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umber of emotion words recorded during the gardening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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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출된 감정으로 여겨지며,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와 같이 반려식물 가드닝에 의해 인간과 식물과의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현상으로 해석된다(Woo, 2010).  
가드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록횟수가 감소한 유형 B에 

속하는 정서언어는 ‘관심(interest)’, ‘걱정(concern)’, ‘기대

감(expectation)’, ‘뿌듯함(proud)’, ‘상쾌(recreativeness)’, 
‘감동(moved)’, ‘조심성(carefulness)’, ‘세심함(delicate)’, 
‘흥미(excites)', ‘보람 있는(worthwhile)’, ‘집중력향상

(increases of concentration)’, ‘조바심(nervousness)’
로 총 12개였다(Fig. 7). 

처음 가드닝을 시작했을 때 식물에 대한 관심, 흥미, 
집중력, 기대감 및 식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

한 걱정, 조심성, 세심함과 같은 감정이 높았지만 가드닝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감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주목되는 실내식물인 반려식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도를 파악하고, 가드닝 일

지 분석을 통해 정서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반려식물의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이었지

만, 대체로 관엽식물이나 허브식물 등 일반적인 실내식

물과 동등한 의미의 식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려식

물이 실제로 주는 정서적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 것

Fig. 6. Emotion words increase in count during gardening period (N=30).

Fig. 7. Emotion words which decrease in count during the gardening period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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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개월에 걸친 반려식물 가드닝 

실시와 일지작성 결과, 반려식물은 비슷한 개념인 반려

동물과 같이 애정과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참여자는 정서적 위안과 

기쁨을 느끼고, 성취감, 자신감, 고마움과 같이 인간성 회

복에 이어지는 고차원적인 정서안정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반려식물에 대한 근본적

인 개념 및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다소 낮은 편이나 반려

식물 가드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긍정적인 정서

효과 및 인간성 회복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검증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생에 국한

되었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나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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